
10주년 기념 뮤지컬의 성행,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2024년 올해는 뮤지컬 <드라큘라>, <위키드>, <프랑켄슈타인>이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해(2023

년)에는 <레베카>, <레미제라블>, <그날들>이 10주년을 맞았다. 최근 들어 10주년을 맞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 뮤지컬이 본격적인 산업화 행보를 한 지 20여 년이고 매해 우수한 대형 

뮤지컬 한두 편이 소개되었으니 해마다 한두 편의 10주년 작품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10주년을 맞는 작품들, 특히 10주년을 맞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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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공연법이 개정된 이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후 

KOPIS)에서 본격적으로 전산발권된 티켓데이터를 받아 의미 있는 통계를 제공한 것은 2019년 7월부터이다. 

따라서 2006~2019년은 최대 티켓예매처인 인터파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 뮤지컬 시장은 2001년 <오페라의 유령> 초연 이후 해마다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7

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났다. 그 여파는 

전 세계로 미쳤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 경제가 출렁이자 매해 놀랄 만한 발전을 지속했던 뮤지컬 시장 

역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꺾일 수밖에 없었다. 2008년과 2009년은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새로운 신작을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히트작 위주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그리고 2010년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움추렸던 뮤지컬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제작사마다 대형 신작을 선보이기 시작한다. 2010년에 

<모차르트>, <몬테크리스토>, <서편제>가, 2011년에는 <조로>, <넥스트 투 노멀>, <광화문 연가>가, 2012

년에는 <엘리자벳>, <황태자 루돌프>가 선보였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10주년을 맞는 시기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2022년이었다. 화려한 10주년 이벤트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팬데믹 침체기를 벗어난, 2023년 <레베카>를 시작으로 <그날들>, <레미제라블> 등이 10주년 기념 공연을 

올렸고 올해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10주년 기념 공연이 성대하게 준비되었다. <위키드> 역시 올해가 

라이선스 공연 10주년인데 아마도 뮤지컬 영화가 곧 개봉되니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최근 대형 라이선스 10주년 공연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보이는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격적으로 우수한 초연을 선보였던 라이선스 작품들이 줄줄이 10주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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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뮤지컬 시장은 2001년 <오페라의 유령>이 크게 성공하면서 라이선스 뮤지컬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인터파크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에 라이선스 공연건수는 전체 시장 중 약 25%였으나, 관객수는 약 

57%, 티켓판매액은 약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7년 이후 점차 창작 뮤지컬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라이선스 뮤지컬 비중은 약 4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라이선스 뮤지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위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대극장 라이선스 뮤지컬의 판매액 비중은 49.4%

까지 높아졌다. 대극장 뮤지컬에 한정한 것이긴 하지만 판매액이나 관객수는 대극장 작품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극장 라이선스 뮤지컬의 관객수와 매출액이 2020년과 2021년 크게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극장 라이선스 뮤지컬이 대극장 뮤지컬 시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 뮤지컬 시장은 10년 전, <지킬 앤 하이드>, <맘마미아!>, <아이다>, <오페라의 유령>, <맨 오브 

라만차>, <시카고>의 예처럼 2000년대부터 레퍼토리화되어 탄탄히 흥행몰이를 해온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이 

이끌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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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23년 KOPIS 결산데이터 기준 뮤지컬 대극장 라이선스 티켓판매데이터 활용

뮤지컬 전문지 ‘더뮤지컬’에서 오랜 기간 기자, 편집장, 국장으로 지냈으며, KOPIS의 데이터를 토대로 발행하는 ‘공연전산망’의 편집장을 

지냈다. 공연 비평과 공연 시장, 공연 제작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로, 드라마터그로, 비평가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공연한오후’를 통해 공연계 소소한 담론을 생산하고 확장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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